
전통시장 상인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 및 

장애성, 유능감, 우울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

하영미 1 · 이수연 2 · 채여주 3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 건강과학연구원 부교수1, 진주시 보건소 주무관2,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

Explor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Exercise Benefits/Barriers, 
Competence, Depression and Wellness in Traditional Market Traders

Ha, Yeongmi1 · Lee, Suyeon2 · Chae, Yeojoo3

1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Institute of Health Scienc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2Action Officer, Public Health Center Jinju City, Jinju 

3Graduate Student,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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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1,441개의 전통시장에서 368,930명의 상인들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노년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1인 점포에서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Small Business Corporation Policy Laboratory, 2017). 

대부분의 상인들이 중고령으로 만성질환에 이환될 위험이 높

지만, 1인 경영으로 인해 상점을 비울 수 없어 휴식이나 건강 

관련 행위를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Kim, Nam, & Yi, 

2011). 전통시장 상인의 건강상태는 일반인에 비해 열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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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는데, 선행연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통시장 종

사기간이 길수록 고혈압, 대사증후군, 관절염에 이환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wang, Kwon, & Jeon, 2017). 게다가 

노점상인의 경우 거리에서 오는 추위와 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부 먼지에서 유발하는 중

금속으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위협받고 있다

(Kim, Park, & Hwang, 2016).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의한 웰니스란 신체적 ․ 정신적 ․ 사회

적 ․ 영적 ․ 경제적 영역에서 개인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가족, 지

역사회, 사업장과 기타 장소에서 역할기대를 수행하는 것이라

고 하였다(Smith, Tang, & Nutbeam, 2006). 일하는 근로자의 

웰니스는 개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

라 프리젠티즘과 결근률 감소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

여하고 있다(Baicker, Cutler, & Song, 2010). 근로자의 웰니스

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로 인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

의 웰니스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Ministry of Employee 

and Labor, 2010). 그러나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인 전통시장 상

인들은 이런 제도적인 혜택을 받기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상태와 웰니스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웰니스에 어떤 요인이 영

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우리나라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상인의 

건강상태(Hwang et al., 2017), 건강행위(Kim et al., 2011)에 

관한 단편적인 연구가 있었을 뿐 전통시장 상인들의 삶의 질이

나 웰니스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각된 운동 유익성은 운동 수행으로 인해 얻게 되는 즐거움

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체력 향상 및 심혈관질환 예방과 같은 

다양한 이익을 의미하는데, 유익성을 크게 지각할수록 건강증

진행위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Pender, 1996). 반면에 

지각된 운동 장애성은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피로감 등과 같은 비용을 말하는데, 장애성을 크게 지각

할수록 건강증진행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ender, 

1996).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유익성 혹은 장애성에 대한 인식

은 건강증진행위를 시작하거나 지속시키는 동기요인으로 작

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Hwang & Chung, 2008; Lim & 

Noh, 2012; Pender 1996). 국내외 선행연구 중에서 지각된 운

동 유익성 및 장애성과 건강증진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다수 있었으나(Hwang & Chung, 2008; Lim & Noh, 2012; 

Seo & Ha, 2019), 지각된 운동 유익성 및 장애성이 웰니스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

통시장 상인들은 활동의 제약이 있는 점포에서 대부분의 시간

을 보내기 때문에 이들의 지각된 운동장애성은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역량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는 유능감을 강화시키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며 또한 

자신의 건강행위를 더 잘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볼 때

(Han & Kim, 2017). 전통시장 상인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웰

니스 증진을 위해서 이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 및 장애성 그리

고 유능감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중년기는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각종 질병으로 인한 여

러 가지 건강문제와 노화과정에서의 우울이 발생하는 시기이

다. 중노년기의 우울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며, 우울이 낮을수록 웰니스는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Jo & Kim, 2012). 특히 중노년이 겪는 우울에 

대한 관심은 더욱 필요한데, 이들이 겪는 우울은 일상생활 수

행능력을 저하시키고,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고

립된 생활을 하게 한다(Lee, 2013). 중노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주로 혼자서 근로를 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특히 우울에 

있어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우울이 웰니스에 영향

을 미치는 정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

감, 우울, 웰니스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들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를 증

진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지각된 운동 유익성

/장애성, 유능감, 우울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J시에 위치한 일 전통시장에 근무하는 

상인을 근접 모집단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조건은 첫째, 일 

전통시장에 점포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둘째, 19세 이상

의 성인, 셋째, 본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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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산출

하였다.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예측변수 7개로 계산하였을 경우 최소 103명이 요

구되었으며 탈락율 10%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13부

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불충분한 답변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08부를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지각된 운동 유익성/ 장애성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은 Sechrist, 

Walker와 Pender (1987)가 개발한 지각된 유익성/장애성 도

구(Exercise Benefits/Barriers Scale, EBBS) 43문항을 Seo와 

Ha (2019)가 국문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허락을 받아 사

용하였다. 문항별 점수는 ‘매우 그렇다’의 4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의 1점의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운동 유익성과 지각된 운동 장애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Seo와 Ha (2019)의 연구에서 지각된 운동 유익성의 

Cronbach’s ⍺값은 .94, 장애성의 Cronbach’s ⍺값은 .80이

었고, 본 연구에서 지각된 운동 유익성의 Cronbach’s ⍺값은 

.98, 장애성의 Cronbach’s ⍺값은 .86이었다. 

2) 유능감

본 연구에서는 Williams 등(1996, 1998)이 개발한 유능감 척

도(Perceived Competence Scale)를 Lim과 Ha (2019)가 국문

으로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

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1점, ‘매

우 해당된다’ 7점의 7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유능

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im과 Ha (2019)의 연구에서 유능

감의 Cronbach’s ⍺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0이었다. 

3) 우울

본 연구에서의 우울은 Radloff (1977)가 지난 1주일 동안의 

우울 증상 빈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척도를 Chon, Choi

와 Yang (2001)이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우울검사(CES-D)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을 4점 척도 0점(1일 이하)에서 3

점(5~7일)으로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총 점수 범위는 0~60

점이다. Chon 등(2001)의 연구에서 Cronbach’s ⍺값은 .91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값은 .90이었다. 

4) 웰니스 

본 연구에서는 Choi, Son, Kim과 Ha (2016)가 개발한 직장

인 웰니스 측정도구를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이 신체적 영역 4문항, 정서적 ․ 영적 영역 5문항, 사회적 

영역 3문항, 인지적 영역 3문항, 직업적 영역 3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이며, ‘매우 그렇다’의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

다’의 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웰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 등(2016)의 연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9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시 연구자

가 직접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원하

는 경우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과 설

문지 작성에는 15분에서 2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연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보장하였다.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설문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연구참

여자의 익명성과 비밀이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대상자에게 연

구참여 동의서 서명을 받았다. 설문조사가 끝난 후 설문조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IBM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은 서술통계 실시 후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다. 둘째, 각 변인들의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고, 

자료의 정규성 판단을 위해 관측변수들의 왜도(skeweness), 첨

도(kurtosis) 및 다변량 정규성을 검정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사용하

여 검증하였다. 넷째,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

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는 

입력(enter)방식을 실시하였다.

연 구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및 직업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79.6%이고, 남자가 20.4%를 차지

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60.19세로 그 중 61~70세 미만

이 38.9%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51~60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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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Market Traders (N=1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Gender Male
Female

22 (20.4)
86 (79.6)

Age (year) ＜50
51~60
61~70
≥71

13 (12.0)
32 (29.6)
42 (38.9)
20 (18.5)

60.19±12.34

Types of work Food service
Sewing
Wholesale and retail
Others

21 (19.4)
27 (25.0)
52 (48.1)
8 (7.4)

Total sales experience (year) ＜25
≥25

48 (44.4)
60 (55.6)

25.89±13.58

Current sales experience (year) ＜25
≥25

55 (50.9)
53 (49.1)

23.50±14.70

Working days (days/week) 6.68±0.54

Working hours (hours/week) ＜40
40~52
52~60
≥60

6 (5.6)
7 (6.5)

17 (15.7)
78 (72.2)

64.95±15.18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22 (20.4)
44 (40.7)
31 (28.7)
11 (10.2)

Satisfaction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ied
Neutral
Dissatisfied

55 (51.9)
38 (35.2)
14 (12.9)

Socio economic status Good
Moderate
Bad

18 (16.7)
72 (66.7)
18 (16.7)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Moderate
Unhealthy

54 (50.0)
39 (36.1)
15 (13.9)

만으로 29.6%를 나타냈다. 대상자들의 영업 업종은 도소매업

이 48.1%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재봉업이 

25.0%, 음식서비스업이 19.4%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전체 

영업경력은 평균 25.89년으로 그 중 25년 이상인 경우가 55.6%를 

차지하였다. 또한 현재 영업경력은 평균 23.50년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6.68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

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64.95시간으로, 60시간 이상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7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당 52-60시간

이 15.7%를 차지하였다. 교육정도는 중졸인 경우가 40.7%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고졸 28.7%, 초졸 이하 

20.4%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근로환경 만족도는 만족 

51.9%, 보통 35.2%를 차지하였다. 사회경제적인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보통 6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좋은 편 

16.7%, 좋지 않은 편 16.7%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 50.0%, 보통 36.1%, 건강하지 않은 편 

13.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웰니스,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의 정도

대상자들의 웰니스의 평균점수는 3.64점으로 나타났으며

(범위 1~5점), 하위변수별 점수분포를 보면, 정서적 웰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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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Wellness by General and Job-related Characteristics (N=1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p) 

Types of work Food service
Sewing
Wholesale and retail
Others

3.81±0.75
3.53±0.55
3.62±0.65
3.63±0.58

0.75 (.524)

Gender Male
Female

3.69±0.49
3.62±0.67

0.57 (.573)

Age (year) ＜50
51~60
61~70
≥71

3.76±0.45
3.67±0.61
3.66±0.70
3.40±0.62

1.11 (.347)

Total sales experience (year) ＜25
≥25

3.57±0.70
3.69±0.59

-1.03 (.306)

Current sales experience (year) ＜25
≥25

3.58±0.68
3.70±0.59

-1.01 (.315)

Working hours (hours/week) ＜40
40~52
52~60
≥60

3.69±0.90
3.73±0.79
3.58±0.49
3.64±0.64

0.11 (.954)

Educational level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College

3.42±0.58
3.61±0.71
3.81±0.60
3.67±0.50

1.68 (.176)

Table 2. Mean scores of Wellness, Perceived Exercise 
Benefits/Barriers, Competence, and Depression (N=108)

Variables Range M±SD 

Wellness
 Physical wellness
 Emotional wellness
 Social wellness
 Intellectual wellness
 Occupational wellness

1~5
1~5
1~5
1~5
1~5
1~5

3.64±0.64
3.00±0.88
3.96±0.73
3.94±0.84
3.47±0.86
3.81±0.85

Perceived exercise benefit 1~4 2.82±0.66

Perceived exercise barrier 1~4 1.84±0.42

Competence 1~7 4.68±1.56

Depression  0~60 9.60±7.56

3.96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사회적 

웰니스로 3.94점, 직업적 웰니스는 3.81점으로 나타났으며. 인

지적 웰니스는 3.47점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웰니스는 3.00으

로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

성은 평균 2.82점으로 나타났으며(범위 1~4), 지각된 운동 장

애성은 평균 1.84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유능감은 평균 

4.68점으로 나타났으며(평균 1~7), 우울은 총 9.60점으로 나타

났다(범위 0~60점)(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웰니스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 웰니스의 

상관관계

웰니스는 지각된 운동 유익성(r=.55, p<.001), 유능감(r=.57,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각된 운동 장애성(r=-.43, p<.001), 우울(r=-.44, p<.001)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적 운동 유

익성은 유능감(r=.58,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각된 운동 장애성(r=-.29, p=.002)과 유

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운동 장애

성은 유능감(r=-.56,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은 우울(r=-.21, p=.029)과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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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Exercise Benefit/Barrier, Competence, Depression and Wellness (N=108)

Variables
Perceived 

exercise benefits
Perceived 

exercise barriers
Competence Depression Wellness

r (p) r (p) r (p) r (p) r (p)

Perceived exercise benefits 1

Perceived exercise barriers -.29 (.002) 1

Competence .58 (＜.001) -.56 (＜.001) 1

Depression -.20 (.042) .16 (.098) -.21 (.029) 1

Wellness .55 (＜.001) -.43 (＜.001) .57 (＜.001) -.44 (＜.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Wellness of Traditional Market Traders (N=10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3.35 0.42 8.02 ＜.001

Perceived exercise benefits 0.31 0.08 .32 3.89 ＜.001

Perceived exercise barriers -0.17 0.12 -.11 -1.35 .179

Competence 0.11 0.04 .26 2.67 .009

Depression -0.29 0.14 -.17 -2.10 .039

Adjusted R2=.530, F=20.92, p＜.001

5. 대상자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

중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를 투

입하는 방법으로 변수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지각된 운

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을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식

에 의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

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공차한계는 0.1값보다 컸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 결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운동 유익성(β=.32, p<.001), 유능감(β=.26, p=.009), 우

울(β=-.17, p=.039)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의 웰니스에 대한 설

명력은 53%였고, 이들 변수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20.92, p<.001)(Table 5).

논 의

본 연구에 참여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평균 연령은 60.19세

이고, 이들의 평균 근무일수는 일주일에 6.68일, 주당 평균 근

무시간은 평균 64.95시간(일 평균 9.3시간)으로 장시간 근로

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서 실시한 전통시장 실태조사(2017)에서 일 평균 영업시간이 

10.4시간이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상

인들의 상당수가 장시간 근로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mall Bussiness Corporation Policy Laboratory, 2017). 근

로기준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은 1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

에 의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점포 혹은 노점에서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독

립적으로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장시간 근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전통시장 상인들이 자기 건강

관리가 시급한 중 ․ 노년에 속하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휴일

도 없이 하루 중 일상생활시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이들은 건강 불평등을 겪

고 있는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장시간 근로는 신체적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특히 긴 노동시간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정신적 ․ 정서

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et al., 

2012; KOSHA OSHRI Research Agenda., 2011). 이러한 전

통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고려할 때 이들의 웰니스 

증진을 위해서는 자신의 일터인 전통시장에서 웰니스 증진 행

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는 평균 3.64점이었

으며, 정서적 웰니스 3.96점, 사회적 웰니스 3.94점, 직업적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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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스 3.81점, 인지적 웰니스 3.47점, 신체적 웰니스 3.00점의 순

서로 나타났다.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

구에서 웰니스 평균 점수는 사무직 근로자 3.21점과 생산직 근

로자 3.35점으로 나타나(Jung & Ha, 2019) 본 연구대상자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 점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 사회적 ․ 직업적 웰니스는 3.5점 이상의 상대

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에 신체적 웰니스는 웰니스의 

하위영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전

통시장에서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60대 상인들로서 신체활동

이나 움직임이 극히 제한적인 작은 점포에서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신체적 웰니스가 낮은 것은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들이 처한 열악한 물리적 근로환경과 60대 

노년기 대상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자신의 일터

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 혹은 웰니

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과 유능

감은 웰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

된 운동 유익성 혹은 유능감과 웰니스의 상관관계를 직접적으

로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각된 운동 유익성을 

강화하면 건강증진행위를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Pender, Murdaugh, & Parsons, 2015)와 유능감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Han & Kim, 2017)를 

볼 때,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각된 

장애성과 우울감은 웰니스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운동 장애성과 우울감과 웰니스의 상관관계

를 직접적으로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지각된 운

동 장애성은 건강증진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Seo & Ha, 2019)와 우울감이 커질수록 삶의 질이 나빠진

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를 볼 때(Choi, 2012), 본 연구결과를 뒷

받침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체적 건강증진 및 정신적 이익을 많이 지각하는 한편 

운동 장애성을 적게 지각하는 상인일수록 웰니스 수준이 높다

는 점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프로그

램 기획시 운동 유익성과 유능감을 높이고 운동 장애성을 낮추

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지각된 운동 유익성이 대상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각된 운동 유익성이 웰니스

에 미치는 영향을 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Hwang과 Chung (2008)의 연구에서 지각된 운

동 유익성이 건강증진행위로 연결되는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지속적인 운동행위 등과 같은 

건강행위는 웰니스를 증진시키므로(Ha & Yang, 2019) 본 연

구결과를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시장 상인

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은 2.82점으로 낮은 편인데 동일한 연

령대인 중년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지각된 운동 유

익성의 평균 점수는 3.07점으로 나타났고(Lim & Noh,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지각된 운동 유익성의 평

균 점수는 3.05점으로 나타나(Seo & Ha, 2019) 본 연구에서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의 평균점수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지

각된 운동 유익성이란 건강행위를 실천하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익으로 건강증진행위를 유지하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Pender, Murdaugh, & Parsons, 2015). 인간은 좋은 결

과를 얻었던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활동에 시간과 자원을 투

자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건강에 관한 지각된 

운동 유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건강행위를 함으로써 나타

날 수 있는 건강증진에 관한 유익한 측면의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특징적인 근로상황이나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 관련 지식을 제공한다면 이들의 웰

니스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상인들의 웰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유능감으로 나타났다. 유능감이 웰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선행연구는 드물었지만, Han과 Kim (2017)의 유능감이 생

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유능감이 강화

된 사람은 본인의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또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행위를 더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뒷받침이 된다

고 하였다. 유능감은 자신의 기술이나 역량에 대한 지각 혹은 

신념을 뜻하는데, 이는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사용할 기회들을 충분하게 경험할 때 충족된

다(Deci & Ryan, 2000). 하루의 대부분을 자신의 점포에서 보

내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신체활동, 좋은 영양과 식습관, 금연

과 절주 등의 건강증진행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경험할 수 있

는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상자들에게는 전통시장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건

강증진행위를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전통

시장 상인들의 유능감이 증진되어 웰니스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우울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이라

고 한 선행연구(Choi, 2012; Park, Kim, & Chung, 2004)와 일

치하였다.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9.60점으로 나타났는데, 중년

기 성인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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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Park (2011)의 연구에서 우울 정도는 10.69점으

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 평균점수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Choi (2012)의 연구에서 우울 정

도는 13.1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보다 다소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CES-D의 우울 가능성 기준점인 16점보다 낮아 정상

범주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령별 우울에서 중년기보다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우울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는 선행연

구결과가 있으므로(Chung & Gu, 2011) 중노년기 성인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앞으로 우울이 증가되기 

쉬운 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우울에 관한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우울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1인 

가족,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50세 이상이 될수록 더 흔하게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를 볼 때(Park & Lee, 2011) 여

성과 1인 사업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우울에 있어 매우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우울이 높을수록 웰니스로의 이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이들의 웰니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노

년기 전통시장 상인들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 중재 프로

그램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한 Kim과 Kim (2015)의 논문에서 

노인의 우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음악중재 혹은 회상 프로그

램 등으로 이루어진 예술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므로 향

후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가 건강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첫 번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중소 도

시의 전통시장에서 근무하는 의류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점포 상인을 대상으로 편의표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시장 상인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대도시 혹은 중소도시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수산업, 도소매

업, 의류업, 가구업 등 다양한 직종을 포함한 상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과 웰니스의 관계를 

살펴본 서술적 조사연구이므로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인과적 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제한점

을 가지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과 웰니스의 관계에 대한 구조모형 구축을 통해 전

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

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지각된 운동 

유익성/장애성, 유능감, 우울, 웰니스 정도를 파악하고, 전통

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

도되었다. 연구결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지각된 운동 유익성, 유능감, 그리고 우울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들의 웰니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각된 운동 

유익성과 유능감을 강화하고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재 프

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웰니스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

째, 본 연구는 일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이를 전통시장 상인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 지역에서 전통시장의 상인을 대표할 수 있

는 다양한 직종과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전통시장 상인들의 웰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

각된 운동 유익성, 유능감, 우울로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우울

을 감소시키고, 운동 유익성과 유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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